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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교

舟  橋

文化財專門委員(首都女師大博物館)   李  康  七

지리적(地理的)으로 대륙(大陸)을 연(連)하여 반도(半島)를 이룬 우리나라는 역사(歷史)의 

발전(發展)과 더불어 해상(海上) 활동(活動)도 활발(活潑)하였음을 유물(遺物)이나 사서(史

書)를 통(通)하여 보더라도 지실(知悉)의 사실(事實)이다.

더욱 부교(浮橋)를 언급(言及)하기에 앞서 그의 모체(母體)가 되는 선박(船舶), 조선(造船) 

관계(關係)를 살펴보면 삼국시대(三國時代) 이래(以來)로 그 기술(技術)은 이미 뛰어난 솜씨

였음을 문헌상(文獻上)으로는 찾을 길이 없으나 유물(遺物)을 통(通)하여 관찰(觀察)하건대 

각양(各樣)의 형태(形態)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바닥을 깊게하여 전복(顚覆)을 방

지(防止)하기 위(爲)한 원해용(遠海用) 형식(形式)(그림 1, 2참조) , 바닥이 얕고 편평(扁平)

하여 내륙(內陸)의 강(江)에서 사용(使用)되었으리라 믿어지는 형식(形式)(그림 3, 4참조) 등

(等)을 출토유물(出土遺物)에서 감상(感想)할 수 있고, 또한 외국(外國)과의 빈번(頻繁)한 교

역(交易) 등(等)으로 발전(發展)을 거듭하였으며, 특(特)히 군사면(軍事面)으로는 동서(東西), 

남해(南海)를 부단(不斷)이 침구(侵寇)하는 외적(外敵)을 격퇴(擊退)하기 위(爲)한 방책(方

策) 등(等)으로 그 기술(技術)이 거듭 발전(發展)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라(新羅)의 무장(武將) 장보고(張保皐)가 청해진대사(淸海鎭大使)로서 해적(海賊)

을 완전(完全) 소탕(掃蕩)한 것이라던가, 고려태조(高麗太祖) 왕건(王建)이 후백제(後百濟) 

공략(攻略)에서 성공(成功)을 거둘 수 있었던 사실(事實)과, 1383년(年) 정지장군(鄭地將軍)

이 남해(南海)에서 왜구(倭寇)를 대파(大破)한 사례(事例) 등(等)이 있으며 더욱이 임진왜란

(壬辰倭亂)때 이충무공(李忠武公)의 탁월(卓越)한 조선지휘(造船指揮)로서 그 유명(有名)한 

귀선(龜船)을 위시(爲始)한 전선(戰船) 등(等)을 사전(事前)에 대비(對備)하였다가 해전(海

戰)에서 백전백승(百戰百勝)한 기록(記錄)은 너무나도 현세(現世)에 빛나고 있으며, 이 사실

(事實)은 현재(現在)까지 세계(世界) 해군제독(海軍提督)으로서 충무공(忠武公)을 따른 사람

이 없다는 사실(事實)이다. 한편 우리 조선술(造船術)로서 외국(外國)을 지원(支援)하기로는 

원종(元宗)15(1274)년(年) 시중(侍中) 김방경(金方慶)이 도독(都督)이 되어 구백척(九百隻)의 

대소선박(大小船舶)을 건조(建造)하여 원(元)나라와 더불어 일본(日本)에 원정(遠征)하였으

나 결과적(結果的)으로는 실패(失敗)는 하였지만 그 조선술(造船術)만은 뛰어 났음을 엿볼 

수 있는 바이며, 이는 오로지 당시 원(元)나라가 우리의 조선술(造船術)이 뛰어났으므로해서 

홍채구(洪菜丘)를 앞세워 조선(造船)케한 중요원인(重要原因)이었던것이다.
1)

이와같이 조선술(造船術)이 발전(發展)함에 이르자 군사적(軍事的)인 면(面)과 혹(或)은 교

통(交通), 교역(交易) 등(等) 다방면(多方面)을 활용(活用)이 거듭되던 중(中) 단종(端

宗)11(1045年)에는 임진강(臨津江)에 부교(浮橋)가 가설(架設)되었는데 이 기록(記錄)에 의

(依)하면 「船橋가 없어 行人이 다투어 건느다가 물에 빠지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有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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命하여 浮橋를 만든 以後로는 人馬가 平地와 같이 밟게 되었다」함을 볼 수 있고, 군사적(軍

事的)으로는 이성계(李成桂)가 지용수(池龍壽)와 더불어 요성(遼城) 진공(進攻)할 때와3) 위

화도(威化島) 회군(回軍)때 즉 우왕(禑王)14(1388)年에 동왕(同王)이 평양(平壤)에 이르러 제

도(諸道)의 군사(軍士)를 독징(督徵)하여 압록강(鴨綠江)에 부교(浮橋)를 가설(架設)하여 진

군(進軍)하게 하였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4)

한편 이조(李朝) 第10대왕(代王)인 연산군(燕山君)은 청계산(淸溪山)(과천(果川):일명(一

名) 청룡산(靑龍山))에서 사렵(射獵)을 즐기기 위(爲)하여 민선(民船)8백척(百隻)를 동원(動

員)하여 한강(漢江)에 부교(浮橋)를 가설(架設)하여 수(數)10기(騎)가 왕래(往來)하였다 한

다.5) 이와같이 발전(發展)되 부교술(浮橋術)은 이조(李朝) 第22대왕(代王)인 정조조(正祖朝)

에 이르러 괄목(刮目)할 정도(程度)로 그 기술(技術)이 향상(向上)되어 왕(王)의 정식(正式) 

행행(行幸)에까지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즉 정조(正祖)가 그의 생부(生父)인 사도세자(思悼

世子)의 무덤을 양주(楊洲) 배봉산(현(現) 서울위생병원(衛生病院) 후면(後面)에서 화성군 안

용면 안녕리(華城郡 安龍面 安寧里)로 이장(移葬)(융릉(隆陵)하고 부터는 능(陵) 행행(行幸)

이 잦게 되었고, 드디어는 주교(舟橋)를 한강(漢江) 노량(露梁)에 설치(設置)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그림 5참조), 이는 비단 융릉행(隆陵行) 뿐만이 아니라 선릉(宣陵)(성종(成宗), 단종

(端宗)(중종(中宗)이 광주군(廣州郡) 언주면(彦州面) 삼성리(三成里)에, 장릉(章陵)(원종(元

宗) : 인조(仁祖)의 부(父)를 추존(追尊))이 김포군 김포면 풍무리(金浦郡 金浦面 豊舞里)에 

각각(各各) 위치(位置)한 관계(關係)도 있고, 온양(溫陽)에 행행시(行幸時)는 이 부교(浮橋)

를 이용(利用)하였으며, 한편 이 부교(浮橋)는 다시 광나루(광진(廣津))로 이설(移設)하여 사

용(使用)하였으니 이는 헌릉(獻陵)(태종(太宗)이 광주군(廣州郡) 언주면(彦州面) 내곡리(內谷

里)에, 영릉(英陵)(세종(世宗)과 영릉(寧陵)(효종(孝宗)이 여주군(驪州郡) 능서면(陵西面) 왕

대리(旺垈里)에 각각(各各) 위치(位置)한 관계(關係)이었던 것이다.
6)
 이와같이 규모(規模)를 

갖춘 주교(舟橋)에 대(對)하여 당시(當時)의 기록(記錄)은 많이 유존(遺存)되고 있으나 정조

(正祖) 14(1790)年에 이룩된 주교지남(舟橋指南)의 내용(內容)을 대략(大略) 주요항목(主要

項目)만을 간추려보고 그 내용전체(內容全體)를 초록(抄錄)함으로서 참고(參考)에 공(供)하

고자 한다.

 1. 舟橋形便

 2. 水廣欲知船隻之容入

 3. 擇船

 4. 船數

 5. 船高

 6. 縱梁

 7. 橫板

 8. 鋪莎

 9. 欄于

10. 下碇去年支役

11. 藏機

12. 結隊

13. 賞罰

14. 期會

15. 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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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以上)과 같이 주교(舟橋)의 규모(規模)는 비록 왕(王)이 행차(行次)하는데 대비(對備)

한  대역(大役)이라할지라도 의외(意外)의 발전(發展) 양상(樣相)임을 입증(立證)하며, 또 이

외에도 주교사절목(舟橋司節目)이 전존(傳存)되고 있으나 다음 기회(機會)로  기약(期約)하

고자 한다.

이상(以上)과 같이 대략(大略) 조선(造船)과 부교(浮橋)에 대(對)하여 약술(略述)하였거니

와 우리나라의 조선술(造船術)은 물론(勿論) 부교(浮橋)도 유원(悠遠)한 역사(歷史)를 이어 

왔건만 혹자(或者)는 이를 탐구(探究)하지도 않고 왜곡(歪曲) 내지(乃至)는 무시(無視)하고 

있는 현실(現實)이다.

필자(筆者)도 아직 깊이는 구명(究明)하지 못함을 자책(自責)하나 한편 돌이켜 보건대 조

선술(造船術)이나 부교(浮橋)에 대(對)한 역사(歷史)는 세계(世界) 어느 나라와도 견줄 수 있

다는 것을 자부(自負)하고 싶다.

그림1. 舟形土器 (주형토기) 

장(長) 19㎝   혹(幅) 8.4㎝   고(高) 8.8㎝ 5∼6세기(世紀) 

국립박물관   호암수집한국미술특별전도록         도판참조

國立博物館刊 湖巖蒐集韓國美術特別展圖錄 第30    圖版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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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舟形土器(주형토기)

長 22.4㎝   幅 9.8㎝   高 9.1㎝ 5∼6世紀 前同圖錄 第31  圖版參照

그림3. 舟形土器 (주형토기)

長 27.9㎝   幅 6.5㎝   高 9.1㎝ 5∼6世紀 前同圖錄 第32  圖版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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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舟形土器 (주형토기)

長 22.2㎝   幅 12.5㎝  5∼6世紀 국립국립박물간(國立博物館刊) 

 : 진열품도록(신축개관기념)(陳列品圖錄(新築開館紀念 72. 8.25))

 p44   圖版 86參照(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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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舟形土器(주형토기) 

문화재관리국 창덕궁동행각소장 육행도병풍중 주교도부분참조

文化財管理局 彰德宮東行閣所藏  陸行圖屛風中 舟橋圖部分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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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2, 3  

    

註 4, 5, 6

한자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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